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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동차공장에서 연속 1 2시간 주야 2교대 근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와 수면장해의 연관성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 미 아

─ Abstract ─

The Relationship of Working Hours and Work Intensity with Sleep Disturbance Among
Continuous 12 Hours Day and Night Shift Workers in an Automobile Factory in Kore a

Mia S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olleg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B a c k g r o u n d 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of working hours
and work intensity with sleep disturbance among 12-hour shift workers in an automobile factory
in Korea. 

M e t h o d s: A questionnaire and a sleep diary were distributed among 2200 (25% of total
workers) and 300 workers who were randomly selected in the 8700 workers in one car factory. 

Among the 300 randomely selected workers, who were randomly selected, 262 workers filled
out a sleep diary. For a questionnaire, 2200 (25%) among 8700 workers were randomly select-
ed, 1200 (54% response rate) of whom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The cross-sectional ques-
tionnaire and the sleep diary during 14 consecutive days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by
workers’representatives, who were trained for the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in this study.
One hundred and sixty workers’sleep diaries and questionnaires were merged by the same
worker and used for the analysis in this stud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repeated mea-
surements was modeled using the prevalence of severe sleepiness at work (i.e. Karonlinska
Sleepiness Scale 7 or higher) as dependent variable and working hours, sleep pattern, work
intensity and health behaviours as independent variables.

Results: The prevalence of severe sleepiness at the end of work was more than 60% after fin-
ishing night shift in the automobile factory. The main risk factors related to the severe sleepi-
ness at the end of work were the night shift, long working hours more than 10 hours, the higher
frequency of night shift per month, less free time between shifts, poor quality of sleep, deficit of
sleeping hours and intensified work (reducing tendency of rest time per day and increasing ten-
dency of additional working time) such as increasing tendency of absolute surplus value.

Discussion: We suggest that the 12-hour shift system, long working hours, intensified work
and poor quantity as well as quality of sleep were the main risk factors for the severe sleepiness
among the shift workers in the automobile facto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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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교대제의 역사는 1 8 9 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시기에 노동자들은 주로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일

주일당 7일 1 2시간 일하였다 그 이후 공장법이후 1 0

시간 노동시간제, 세계 1차 대전이후 하루 3교대, 8

시간 교대제등으로 오고 있다. 교대제의 가장 큰 문

제는 교대제로 인하여 수면과 일의 주기가 정상적인

밤낮의 주기로부터 정반대로 되었을 경우, 생체주기

의 파괴가 오는 것이다 (Akerstedt, 1997). 교대제

로 인해서 신체의 내부시계가 외부요인들에 의해서

혼란되고 교란된다. 결국 교대근무 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잠이 들지 않는 것과 졸리는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면 장애와 졸림은 2 4시간 주

기에서 깨어있어야 할 시간과 잠자야할 시간이 뒤바

뀐 것에서부터 기인한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교대제

로 일하는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건강장해는 그들의

수면이 방해되는 것이다. 수면 방해와 만성적인 수

면 부족은 장기적으로 불면증을 유발한다. 특히 밤

근무 노동자들이 불면증, 즉 잠에 빠지기 어려운 상

태와 같이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특징적이

다. 연속적인 밤 근무 교대는 만성적인 부분 수면 부

족을 야기한다 (Rechtschaffen 1988). 수면 시간

은 기대 수명과도 관련되어 있다 ( R e c h t s c h a f f e n

1988). 

교대체계와 수면장해에 관한 연구들의 흐름중 하

나는 유럽등지에서 1 2시간 맞교대체계와 8시간 교대

제 등 교대형태와 기간의 차이가 어떻게 건강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한 논문들이다. 일부 연구

자들은 8시간 3교대에 비해서 1 2시간 2교대가 보다

더 노동시간, 수면, 사회활동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이라고 보았다 (Lowden 등 1998). 한편, 다른 연

구자들은 1 2시간 교대체계가 8시간 교대체계보다 졸

리운 증상이 증가하고, 육체적 활동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 연구자들은 8시간과 1 2시간

의 교대근무에서 졸리움의 차이는 교대근무기간이라

기보다는 아침교대에서의 수면시간의 차이와 밤교대

에서 육체적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제

안하고 있다 (Axelsson 1998). 즉, Lowden 등

( 1 9 9 8 )과 Axelsson (1998)은 8시간, 12시간의 교

대주기의 차이에 따라 건강장해의 큰 차이를 발견하

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스웨덴의 연구들은 스

웨덴국가의 여러 노동조건, 고용조건, 복지조건등이

혼합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 그

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진다. 즉, 스

웨덴 등 서구유럽에서는 1 2시간교대를 하더라도, 우

리나라에서와 같이 2조가 계속 맞교대체계로 한주

연속근무를 하는 체계가 아니라 여러 조로 구성된

1 2시간교대체계로써 한 주동안의 근무일들 사이에

휴일이 포함되는 교대체계이다. 한 주동안 하루도

휴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1 2시간 주야 맞교대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교대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나라의

상황에따라 검토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Tucker (1999)등은 비록 낮근무와 밤근무

사이의 교대기간사이사이에 있는 휴식기간들은 수면

기간을 증대시켜서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각성도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하나 미약하다고 제안을

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교대주기에 따라서 큰 차

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미약한 차이밖에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아마도 교대제 그 자체가 이미 수

면과 관련된 건강장해의 중요한 근본적인 요인이 되

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된다. 또한 우

리나라와 같이 한주내내 1 2시간 맞교대체계에서 일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간이 장시간이고, 휴

식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노동자의 건

강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가를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들에서는 한교대주기가 길어서 상대적으로 하루노동

시간과 야간노동시간이 긴 한주 연속 1 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교대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것이다. 이 연구의궁극적인 목적은 교

대제로 인한 수면시간, 수면의 질, 수면양상, 수면의

생체주기의 변화, 수면장해의 양상을 파악하고, 노

동시간 및 노동강도와 수면장해와의 연관성을 파악

하고자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에 참여한 집단: 현장참여연구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현장참여연구(Participatory Action

R e s e a r c h )의 모델을 적용하여 수행되어졌다. 수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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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측정을 위해 전체 8 7 0 0명의 생산직 노동자들의

각 부서와 반 등의 소속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명

부에서 무작위로 3 0 0명을 추출하였다. 수면일지의

배포는 각 부서별로 특별히 이 조사를 위해서 선정

된 1 0명의 현장 연구원들과 같이 하였다. 수면일지

를 배포하기 전에 1 0명의 현장 연구원과 5명의 연구

원들이 각 해당 부서와 반을 찾아가서 무작위 추출

로 선정된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수면일지의 의의와

목적, 기록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수면일지를

배포한후 직접 작성을 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렇

게 배포된 수면일지는 2주의 기록기간이 끝난 후 현

장연구원들이 수거하였다. 배포된 3 0 0명의 수면일지

중 2 6 2명의 수면일지가 수거되었고 (87.3%) 이중

2 8명것은 기록부실로 수면일지 코딩에서 제외하여

최종 수면일지의 코딩이 끝난 것은 2 3 4명 ( 7 8 % )의

것 ( 1인당 1 4일씩 3 2 7 6건)에 해당되었다. 수면일지

조사작업에 참여한 전체 노동자는 2 3 4명이었고, 이

중 고정근무 노동자는 1 4명, 주야간 교대근무자는

2 1 9명이었고, 1명은 소속과 이름을 파악하기 힘들었

다. 이 2 1 9명이 주간과 야간근무를 각각 일주일씩

수면일지를 기록한 결과로 각각을 한 건수로 본다면

총 3276 건이었다. 

설문지 측정을 위해서는 전체 자동차공장 지부

8 7 0 0명의 현장 생산직 노동자 ( 2 0 0 2년 8월 기준)

중에서 각 부서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2 5 %인 2 , 2 0 0

명에게 배포되었었다. 이 설문지 측정을 위해 선정

된 2 2 0 0명에 수면일지 측정대상자인 3 0 0명의 명단

을 포함시켜서 즉 수면일지를 작성한 3 0 0여명은 설

문지도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1 , 2 0 0부 (54% 수거율)였으며, 조합원 대비 1 3 . 7 %

이다.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반이상 응답이 이루어

지지 않은 1 3 5부를 제외하고 1 0 6 5부 ( 4 8 . 4 % )를 분

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조합원 대비 1 2 . 2 4 %이다.

설문지와 수면일지의 수거와 배포은 약 1달동안 이

루어졌으며 동일한 시기에 배포되고 수거되었다. 최

종적으로 설문지와 수면일지를 모두 작성하여 이 연

구의 분석에 참여한 연구집단은 1 6 0명 ( 2 2 4 0건수)

명이었다. 

2. 수면일지

현장연구원과 연구원들이 토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수면일지의 항목은 일어난 시간, 자러간 시간, 짧은

낮잠시간, 일한시간, 골아떨어진 시점, 각성도, 수면

의 질, 잠들때까지 걸린시간, 자다가 깨어난 횟수,

하루에 마신 커피의 양, 하루동안 마신 술의 종류와

양, 하루에 섭취한 의약품 종류와 양이다. 이 수면일

지의 항목들은 낮교대 근무, 밤교대 근무 각각 일주

일동안 수면일지에 화살표 (↑, ↓), 밑줄 ( _ _ _ _ _ _ ) ,

번호 ( 1 , 2 , 3 )등을 사용하여 각 해당요일에 표시하는

것이다. 즉, 가로줄에 2 4시간과 세로줄에 1 4일 ( 7일

은 낮근무, 7일은 밤근무)가 그려진 수면일지표에

일어난 시간 자러간 시간에는 ↑, ↓를 사용하여 표

시를 하고, 짧은 낮잠은 3 0분당 1개의 삼각형 (△)

으로 표시하고, 일한 시간은 밑줄을 긋고, 각 작업

시간의 시작과 끝 지점과 작업중에 졸음이 올 때 각

성도를 기입하고 골아떨어진 점을 그 시간에 검은

점(●)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때 각성도 표시항목

은 다음과 같다. 

한편, 매일 그날의 마무리과정에서 잠들때까지 걸

린 시간(분), 자다가 깨어난 횟수, 잠의 질 ( 1 -매우

나쁘게, 2-나쁘게, 3-보통으로, 4-잘 잠, 5-매우 잘

잠), 하루에 마신 커피양(잔), 하루동안 마신 술의

종류와 양(병), 하루에 섭취한 의약품의 종류와 양

(병)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3. 설문지

설문항목들은 교대근무(야간노동)로 발생하는 여

러 위험요인들 (수면의 질/량, 노동환경조건, 노동강

손미아·한 자동차공장에서 연속 12시간 주야 2교대 근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및 노동강도와 수면장해의 연관성

각성도의 기준: “내가 느끼는지금 이 순간에”

각성도 = = > 1 2 3 4 5 6 7 8 9

정신이 또렷 졸립지도 졸립지만 매우 졸립고

매우 또렷 하다 않고 또렷 골아떨어지지 골아떨어질

하다 하지도 않다 않는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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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시간 등)과 건강장해 (수면장해와 피로도,

안전사고·근골격계 질환)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폭로변수로는 교대근무 여부, 수면의 질/량에

대한 요인 (수면시간, 수면의 질. 잠을 깨는 회수,

잠자는데 걸리는 시간), 노동환경조건 관련 요인 (라

인작업여부, 출퇴근시 걸리는 시간,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증상들), 노동강도 요인 (육체적 하중)

들이 있고, 건강지표로는 일상생활 및 건강장해 지

수 (일상생활방해, 수면장해증상들(불면증, 수면부

족, 낮 동안의 졸리움, 심한 졸리움), 근골격계질환,

일반적인 건강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이중 수면의 시간과 질, 노동강도변화, 노동시

간, 라인작업여부, 육체적 하중의 항목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4. 분석방법

수면일지의 코딩방법은 우선 수면일지의 한 라인

을 자료화일의 한 라인에 모든 변수들을 입력한 후

에 수면일지자료를 보면서 재차 수정하였다. 취침시

간, 기상시간을 가지고 수면의 길이를 계산하였다.

예를들면, 한개의 특별한 교대근무시기에 각각의 날

들에 대한 변수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노동자들은

교대근무를 하고, 동일 라인에 있거나 같은 관찰값

(개인의 각각의 날)에서 교대근무후의 수면 (그 다음

날 깨어있는 시간을 포함해서. . )은 한“관찰값”에 속

한다. 통계학적으로 평균수면길이, 깨어있는 시간,

수면의 질 등을 계산하였다. 각 개개인에 대해서 낮

근무시간, 밤근무시간, 휴일수 등에 대해서는 개인

의 평균값을 구하였고, 졸거나 선잠을 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 빈도를 구하였다. 또한 밤근무 이전과

밤근무 직후에 첫날 수면의 양상을 비교하였다. 특

히 교대제이전에 수면양상을 주의깊게 살펴 보았고,

교대근무가 바뀌기전 첫날의 수면양상을 주의깊게

살펴 보았다. 수면일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 잠재

적 위험요인 변수들은 교대근무시간, 잠드는 시간,

깨는 시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잠자는 동안 깨

는 횟수, 수면의 질, 주요 수면길이(취침시간과 기상

시간의 간격. 여러 번의 수면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전날 1 0시이후 가장 긴 수면의 길이나 같은 날 가장

긴 수면의 길이)이었다. 설문지로부터 얻은 잠재적

위험요인변수들은 개인적인 특성들 (연령, 근속년

수, 사회계급변수, 직위, 출퇴근시간), 노동시간 (한

달동안 특근횟수, 야근횟수, 교대주기, 교대근무여

부), 노동강도관련변수 (하루 작업량, 수면시간, 월

평균 잔업일수, 특근일수), 건강행위 (커피, 술, 의

약품, 신체비만지수, 흡연)등이었다. 종속변수는“졸

림”상태로 이는 수면일지에 기록된 KSS scale을 이

용하여 심한“졸림”을 (severe sleepiness) KSS 7

이상으로 정하였다) (Institute of Karolinska,

KSS). 

이 연구의 분석목적은“근무가 끝난 직후의 심한

졸림(severe sleepiness)”의 유병상태를 파악하고,

서로 다른 교대근무형태에서 심한졸림상태와 연관이

있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수면

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과“근무가 끝난 직후의 심한

졸림”과의 연관성을 보기 위한 통계분석으로는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repeated

measurements (Proc Genmod in SAS)”을 이용

하여, 종속변수를 근무가 끝난 직후의 심한졸림상

태, 독립변수를 교대형태, 교대근무 사이의 길이나

간격(교대근무이전의 자유시간), 노동시간, 야간노

동, 수면의 양과 질, 나이, 라인작업유무, 건강관련

행위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분석의

지표로“근무 끝난 직후의 심한 졸림”에 대한 각 위

험요인들의 교차비(Odds Ratios)를 구하였다. 

결 과

1. 교대근무형태에 따른 수면의 양과 수면의 질

Table 2는 주간고정근무자와 주야간 교대근무자

에서 낮근무와 밤근무에 따라 수면의 양과 질이 어

떻게 변하는 가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이 자동차공

장 노동자들의 수면시간은 교대근무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근무중의 수면시간을 보면, 고정주

간근무 노동자의 주간근무동안의 수면시간은 평균

6 . 7 7시간인데 비해서 주야간 교대 노동자들의 경우,

주간근무때에는 평균 7 . 0 2시간이고 야간근무때에는

평균 5 . 8 6시간으로 야간근무때 수면시간이 현저하게

적었다 (Table 2). 한편, 주말동안의 수면시간을 보

면, 고정주간근무 노동자의 경우 토요일 7 . 8 3시간,

일요일 7 . 1 8시간인데 비해서 주야교대노동자의 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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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주간근무때에는 토요일 8 . 2 7시간, 일요일 8 . 4 8

시간, 야간근무때에는 토요일 8 . 7 9시간, 일요일

9 . 2 5시간으로 주말의 수면시간이 고정주간근무 노동

자보다 훨씬 길었다 (Table 2). 교대근무형태에 따

른 총 수면시간의 차이는 월-금요일동안에는 주간고

정근무와 주야 맞교대근무, 주간고정근무와 주야맞

교대중에서 야간근무, 주야맞교대중에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 주간고정근무와 주야맞교대중 주간근무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교대근무에 따른 수면의 질을 보면, “수면의 질이

나쁘다”또는“매우 나쁘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주간

근무에는 14.81%, 야간근무시 24.41% 였다. 한

편, 교대근무에 따른“근무 끝난 직후의 심한졸림“호

소율의 차이를 보면, 주간교대근무에 비해서 야간교

대근무에서 심한졸림호소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호소한 경우 더욱 더 근

무 끝나고 심한 졸림을 호소하고 있었다 (Table 4).  

2. 교대작업에 따른 각성도와“심한졸리움”호소

율의 변화

교대작업에 따른 각성도의 변화를 보면, 근무시작

시의 각성도는 낮근무보다 밤근무가 더 각성도가 떨

어지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크지 않으나, 근무 끝난

후의 각성도는 낮근무와 밤근무사이에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밤근무시 근무 끝난후의 평균 각성

도는 6 . 7 7로‘졸립지만 골아떨어지지 않는다’의 상

태가 됨으로써, 고정주간근무 (5.05, ‘졸립지도 않

고 또렷하지도 않다’정도수준) 나 낮교대근무

(5.13, ‘졸립지도 않고 또렷하지도 않다’정도 수

준)에 비해서 밤근무가 끝난 후에는 졸리움의 정도

가 심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5). 

각 교대작업형태의 차이에 따라 고정교대 노동자

의 낮근무주, 주야맞교대 노동자의 낮근무주와 밤근

무주에서 각각 노동시간과 특근시간동안의 작업시작

과 중간 끝날때의 각성도의 변화를 본 결과를 보면,

야간근무노동자들의 경우, 낮근무동안에는 고정 교

대근무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밤근무주

손미아·한 자동차공장에서 연속 12시간 주야 2교대 근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및 노동강도와 수면장해의 연관성

Table 1. 통계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변수들 변수종류들 구체적인 항목들

종속변수 심한졸리움 각성도 1 ~ 9점중 7점이상 (KSS 기준)

독립변수 교대근무여부와 관련된 변수들 교대주기, 교대근무년수, 고정주간교대와 연속 2교대

수면의 질/량에 관련된 변수들 수면시간, 수면의 질, 잠들때까지 걸린시간, 자다가

깨어난 횟수, 선잠횟수, 골아떨어진 횟수, 깨어난 시

간, 잠든 시간

노동시간관련 변수들 하루 노동시간, 교대근무사이의 자유시간, 한달 평균

특근횟수, 한달 평균 야근 근무횟수

노동환경조건관련 변수들 부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

노동강도변수들 라인작업여부, 반단위 작업속도의 변화, 반단위 총인

원변화, 반단위 작업속도대비 반인원 변화, 반단위 자

동화에 따른 인원변화, 개인의 1인당 작업량의 변화,

개인의 1인당 작업중 여유시간의 변화, 개인의 1인당

하루 노동일중 휴식시간의 변화, 개인의 1인당 월 평

균 잔업일수의 변화, 개인의 1인당 월 평균 특근일수

의 변화, 개인의 자동화에 따른 일량의변화

사회계급변수들 소득, 직위

건강관련 행위 변수들 커피, 술의 양, 의약품의 양, 신체비만지수( B M I

개인적인 특성변수들 나이, 근속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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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교대근무에 따른 수면의 질의 분포와“작업이끝난 직후의 심한졸림”호소율

주간고정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

수면의질 수면의 질 심한졸림 수면의 질 심한졸림 수면의 질 심한졸림

분포 (%) 호소율 (%) 분포 (%) 호소율 (%) 분포 (%) 호소율 (%)

매우 나쁘다 01.98 00.00 01.91 33.33 03.50 73.91

나쁘다 09.90 00.00 12.90 31.43 20.91 69.39

보통이다 47.52 03.57 47.87 24.16 47.56 59.46

잘 잔다 29.70 20.00 30.70 17.39 23.99 47.52

매우 잘 잔다 10.89 25.00 06.63 10.53 04.03 40.91

X2 test 68.7525 5.2413 796.8520 12.7347 613.8493 18.8954

p-value: p-value: p-value: p-value: p-value: p-value:

<.0001 0.1550 <.0001 0.0004 <.0001 <0.0001

Table 5. 교대작업에 따른 각성도의 변화

각성도차이 고정주간근무 주간 교대근무 야간 교대근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근무시작시 각성도 .56±1.15 4.14±1.51 4.50±1.54

근무 끝난 후 각성도 5.05±1.38 5.13±1.74 6.77±1.59

Table 3. 교대근무형태에 따른 총 수면시간의 차이 - 연령보정 분산분석결과

주간
토 일

(월-금)

F-value p-value F-value p-value F-value p-value

주간고정근무와 주야맞교대근무의차이 4.59 0.0322 0.39 0.5316 1.63 0.2023

주간고정근무와주야맞교대근무중 주간근무

와의 차이
0.05 0.8165 0.05 0.8301 0.42 0.5160

주간고정근무와 주야맞교대근무중 야간근무

와의 차이
13.50 0.0003 0.64 0.4256 2.89 0.0913

주야맞교대근무중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와의

차이
94.24 <0.0001 3.12 0.0782 8.12 0.0047

Table 2. 교대근무형태에따른총수면시간의 차이

교대구분 주간고정근무 주야 맞교대근무

주간 주말 주간근무 야간근무

수면시간/주 월-금 토 일 월-금 토 일 월-금 토 일

평균 수면시간 6.77 7.83 7.18 7.02 8.27 8.48 5.86 8.79 9.25

(표준편차) ±1.41 ±1.69 ±1.01 ±1.60 ±2.31 ±3.20 ±2.85 ±4.10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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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주중의 야간노동과 토요일 야간특근노동을 할

때, 작업시작시부터 작성도는 고정주간이나 주간 교

대노동자들 보다 떨어져 있으며 작업이 끝나면 그

차이는 더 심화되어 밤근무 노동자의 경우 작업이

끝날 때 쯤되면 각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Table 6). 한편, 교대근무형태에 따른

각성도의 차이는 월-금요일 사이인 주간의 경우, 주

간고정근무와 주야 맞교대의 차이, 주간고정근무와

주야 맞교대중 야간근무의 차이, 주야 맞교대 근무

중에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주간고정근무와 주야 맞교

대 근무중에서 주간근무와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9). 

Table 8는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심한 졸리움 호소율의 차이이다. 주중에 주간근무를

할 때에는 근무시작시기와 근무 끝시기에 심한졸리

움 (KSS 7~9, 졸립지만 골아떨어지지 않는다~매

우 졸립고 골아떨어질 정도이다) 상태에 있는 노동

자가 작업시작시 10.2%, 작업끝난 후 2 5 . 0 ~ 2 8 . 6 %

내외이나, 야간근무때에는 작업시작상태에서 9 . 9 % ,

손미아·한 자동차공장에서 연속 12시간 주야 2교대 근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및 노동강도와 수면장해의 연관성

Table 6. 교대근무형태에따른 작업시작, 작업중간, 작업끝기간동안의각성도의 변화

(단위: 평균) 

교대구분 고정주간근무 주야교대근무

주간 주말 주간근무 야간근무

주 월-금 토 일 월-금 토 일 월-금 토 일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야간 야간 주간

작업시작 3.56 4.00 4.25 4.18 4.12 4.00 4.44 4.72 5.00

작업끝 5.05 5.17 4.00 5.18 4.89 5.00 6.72 6.53 3.00

Table 7. 교대근무형태에 따른 각성도의 차이 - 연령보정분산분석결과

전체 주간 (월-금) 토 일

작업시작시의 각성도 F-value p-value F-value p-value F-value p-value F-value p-value

주간고정근무와 주야맞교대

근무의차이
14.62 0.0001 13.49 0.0002 1.50 0.2218 0.02 0.8960

주간고정근무와 주야맞교대

근무중주간근무와의 차이
11.06 0.0009 10.63 0.0012 0.60 0.4395 0.20 0.6614

주간고정근무와 주야맞교대

근무중 야간근무와의 차이
16.78 <0.0001 14.93 0.0001 2.91 0.0925 1.20 0.3876

주야맞교대근무중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와의 차이
20.35 <0.0001 14.45 0.0002 8.73 0 . 0 0 3 6 2.33 0.1444

작업끝날때의 각성도

주간고정근무와 주야맞교대

근무의차이
4.00 0.0457 5.16 0.0233 0.32 0.5745 0.01 0.9142

주간고정근무와 주야맞교대

근무중 주간근무와의 차이
0.19 0.6635 0.00 0.9754 2.43 0.1223 0.15 0.7140

주간고정근무와주야맞교대

근무중 야간근무와의 차이
25.43 <0.0001 24.67 <0.0001 0.74 0.3916 1.00 0.500

주야맞교대근무중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와의 차이
245.12 <0.0001 245.12 <0.0001 35.08 <0.0001 0.74 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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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끝난 시기에 54.6~66.1% 정도로 작업끝난 상

태에서는 노동자의 반수이상이 심한졸리움상태에 있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8). 

3. 수면장해 (근무끝난 이후의 심한졸리움상태)와

여러 요인들과의 연관성

Table 9에서 보듯이 종속변수인“근무직후의 심

한 졸리움”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는 요인들로는 교

대형태 (주간고정근무보다는 연속 주야맞교대의 경

우), 노동시간 (하루 1 0 ~ 1 1시간의 노동시간과 하루

1 1시간이상의 노동시간인 경우), 자유시간 (교대근

무사이의 자유시간이 1 1시간 이하인 경우, 단, 노동

시간이 1 1시간이상인 경우와 교대근무사이의 자유시

간이 1 1시간 미만인 경우가 같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집단의 범주가 달라서 결과값이 노동시간의

경우와 약간 다르게 나온 것으로 고려된다.), 야간노

동시간 (한달 야근 횟수가 증가할 수록), 수면의 질

과 양(수면의 양과 질이 매우 나쁠수록), 라인작업

(비라인에 비해서 라인작업에서), 노동강도변화들

(하루중 휴식시간이 감소했을 때, 월 평균 잔업일수

와 특근일수가 증가했을 때)들이었다. 이렇게“심한

졸리움‘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요인들은

대개 자본의 ”절대적 잉여가치의 강화“에 해당되는

노동일의 절대적 연장에 의한 것과 밤교대근무로 인

한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위의 교대근무형태, 노동시간, 노동강도 요

인들과“근무직후의 심한졸리움”과의 연관성은 건강

행위변수들(커피복용, 술, 담배, 의약품, 신체비만지

수)를 보정한 후에도 유의하게 남아있어, 건강행위

변수가 혼란변수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한편, 노동시간을 보정했을 때, 교대형태

(고정주간, 야간교대근무)와 심한졸림과의 연관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노동시간과 교대근무형태를 보정

했을 때, 노동시간, 수면의 질과 양의 변수들과“근

무직후의 심한졸리움”과의 연관성의 강도가 낮아졌

다. 또한 야간노동시간을 보정했을 때, 교대근무형

태와“근무직후의 심한졸리움”과의 연관성의 강도가

낮아졌다. 

한편, 개인적인 요인들인 건강행위(커피복용, 술,

담배, 의약품, 신체비만지수)가 심한 졸리움에 미치

는 영향은 미미했다. 

이 연구분석에서는 혼란변수인 건강행위변수들과

교대근무형태, 노동시간 노동강도등의 독립변수들과

의 상호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교대근무형

태,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 각 폭로요인들사이의 상

호연관성도 보이지 않았다(Table 9). 

고 찰

이 연구는 우선 주간고정근무만을 하는 집단에 비

해 주야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에서 노동시간이

길고, 특히 야간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

근에 기계조작부분과 서비스 부분에서 밤근무와 교

대제노동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전지구화의 증대, 경쟁, 수요의 변화등과 관련

되어 노동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현재의

추세 때문이다 (Harma 등 1994, Kandolin 등

1996, Kandolin 등 2001). 그 결과, 교대근무와

밤근무가 증가하고, 장시간의 노동시간증대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Harma 등 1994). 

또한 이 연구결과, 주야맞교대 노동자의 경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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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주야간 교대근무노동자들의 근무형태에 따른 심한졸리움 호소율의 차이

(단위 %, 백분율)

근무시작시기 근무끝시기

8:30AM 17:30PM 19:30PM 20:30PM

(20:30PM) (05:30AM) (07:30AM) (08:30AM)

주중 주간근무

(주간근무자)
10.23 25.00 25.63 28.57

주중 야간근무

(야간근무자)
9.94 54.55 66.12 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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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주야교대근무노동자에서심한졸리움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 연령, 교대형태, 라인작업유무, 노동시간, 노동강도,

수면의질과양을중심으로

심한

연령을보정했을때

연령과 연령, 건강행위, 연령, 건강행위, 연령, 건강행위, 수면의

항 목 졸리움 건강행위를 수면의질과 수면의질과양 , 질과양 ,노동시간, 

건수 보정했을때 양을보정했을때 노동시간보정시 교대제유무보정시

ORs CIs ORs CIs ORs CIs ORs CIs ORs CIs

연령

36세이상0 035 1.00 1.00 1.00 1.00 1.00

31~35 268 2.08 1.14-3.77 2.11 1.16-3.83 2.10 1.16-3.80 1.51 0.82-2.77 1.77 0.92-3.40

26~30 185 1.89 1.02-3.52 2.02 1.06-3.83 2.00 1.05-3.80 1.50 0.77-2.91 1.47 0.71-3.04

25세이하 104 2.32 1.13-4.75 2.25 1.08-4.70 2.30 1.10-4.79 1.71 0.81-3.61 1.67 0.74-3.78

라인작업유무

비라인 170 1.00 1.00 1.00 1.00 1.00

라인작업 427 1.36 0.85-2.18 1.33 0.84-2.11 1.26 0.79-2.00 1.33 0.84-2.11 1.18 0.72-1.94

하루 작업중 휴식시간

증가또는변화없다 423 1.00 1.00 1.00 1.00 1.00

감소했다0 055 1.24 0.54-2.83 1.22 0.58-2.58 1.22 0.58-2.56 1.18 0.57-2.43 1.53 0.73-3.19

월평균 잔업일수

감소또는변화없다 317 1.00 1.00 1.00 1.00 1.00

증가했다 158 1.24 0.79-1.96 1.27 0.80-2.01 1.24 0.78-1.97 1.24 0.79-1.97 1.61 0.97-2.70

교대형태

고정주간근무 007 1.00 1.00 1.00 1.00 1.00

연속주야교대 590 5.28 1.81-15.43 4.49 1.68-12.01 3.65 1.27-10.45 2.55 0.85-7.63 1.70 0.58-4.98

주간야간교대유무

주간교대근무시 190 1.00 1.00 1.00 1.00 1.00

야간교대근무시 407 4.40 3.31-5.85 4.45 3.31-5.98 4.23 3.14-5.71 4.20 5.66-3.11 4.11 3.05-5.54

하루노동시간

10시간미만0 037 1.00 1.00 1.00 1.00 1.00

10~11시간사이 425 1.47 1.09-1.98 1.44 1.07-1.95 1.46 1.06-1.99 1.46 1.06-1.99 1.51 1.05-2.15

11시간이상 034 1.19 0.63-2.22 1.19 0.65-2.19 0.92 0.51-1.69 0.92 0.51-1.69 0.83 0.41-1.66

교대근무사이 자유시간

14시간이상 037 1.00 1.00 1.00 1.00 1.00

13시간 256 1.34 1.00-1.82 1.34 0.99-1.82 1.34 0.98-1.84 1.34 0.98-1.84 1.43 0.99-2.07

12시간 169 1.71 1.15-2.53 1.65 1.11-2.44 1.69 1.13-2.52 1.69 1.13-2.52 1.63 1.05-2.54

11시간이하 034 1.25 0.68-2.32 1.24 0.68-2.27 0.99 0.55-1.79 0.99 0.55-1.79 0.84 0.42-1.69

한달 야근횟수

한번도없다 031 1.00 1.00 1.00 1.00 1.00

10회이하 115 1.98 1.07-3.65 2.24 1.30-3.85 2.14 1.25-3.69 2.13 1.21-3.77 1.67 0.93-3.01

11회 163 2.52 1.37-4.62 2.98 1.70-5.22 2.89 1.64-5.09 2.72 1.49-4.96 2.13 1.12-4.05

12회 137 2.25 1.19-4.27 2.61 1.49-4.57 2.42 1.38-4.22 2.35 1.33-4.17 1.84 0.99-3.40

13회이상 151 2.38 1.29-4.41 2.43 1.41-4.20 2.35 1.36-4.08 2.27 1.27-4.07 2.07 1.1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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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주야교대근무노동자에서 심한졸리움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 연령, 교대형태, 라인작업유무, 노동시간, 노동강도,

수면의질과양을중심으로

항목 심한

연령을보정했을때

연령과 연령, 건강행위, 연령, 건강행위, 연령, 건강행위, 수면의

졸리움 건강행위를 수면의질과 수면의질과양 , 질과양 ,노동시간, 

건수 보정했을때 양을보정했을때 노동시간보정시 교대제유무보정시

ORs CIs ORs CIs ORs CIs ORs CIs ORs CIs

수면시간

8시간까지 161 1.00 1.00 1.00 1.00 1.00

5~7시간정도 226 0.90 0.73-1.12 0.90 0.73-1.12 0.88 0.71-1.09 0.88 0.71-1.10 0.89 0.70-1.14

5시간미만 161 1.60 1.18-2.18 1.59 1.16-2.17 1.52 1.10-2.09 1.54 1.12-2.11 1.16 0.83-1.62

수면의 질

매우잘잠 013 1.00 1.00 1.00 1.00 1.00

잘잠 107 0.81 0.53-1.24 0.84 0.55-1.27 0.81 0.54-1.23 0.75 0.49-1.15 0.98 0.60-1.58

보통으로 292 1.21 0.80-1.83 1.24 0.84-1.85 1.20 0.81-1.79 1.10 0.73-1.65 1.39 0.88-2.21

나쁘개 135 1.61 0.99-2.61 1.69 1.06-2.69 1.65 1.04-2.62 1.52 0.96-2.42 1.87 1.09-3.19

매우나쁘게 022 1.96 1.02-3.76 2.06 1.07-3.97 1.89 0.96-3.72 1.75 0.89-3.45 2.13 1.02-4.43

건강행위

커피복용

1잔 204 1.00 1.00 1.00 1.00 1.00

2잔~3잔 246 0.85 0.64-1.13 0.79 0.59-1.05 0.74 0.55-1.00 0.72 0.54-0.98 0.69 0.49-0.97

3잔이상 147 1.11 0.78-1.58 1.00 0.69-1.45 0.99 0.67-1.44 0.98 0.67-1.44 0.95 0.62-1.45

술의 양

1병미만 576 1.00 1.00 1.00 1.00 1.00

1~2병 012 0.54 0.34-0.85 0.49 0.31-0.78 0.47 0.30-0.76 0.50 0.31-0.79 0.76 0.44-1.31

2병이상 009 1.03 0.58-1.84 1.03 0.57-1.84 0.94 0.51-1.76 0.90 0.48-1.67 1.41 0.70-2.88

의약품의 양

1회 574 1.00 1.00 1.00 1.00 1.00

2회 013 0.53 0.26-1.11 0.57 0.26-1.25 0.60 0.30-1.22 0.64 0.32-1.29 0.56 0.26-1.24

3회이상 010 1.01 0.36-2.84 1.01 0.35-2.90 0.93 0.37-2.34 0.95 0.35-2.58 1.06 0.39-2.87

신체비만지수

25(kg m2)미만 483 1.00 1.00 1.00 1.00 1.00

25(kg m2)이상 108 1.58 0.95-2.64 1.54 0.92-2.59 1.51 0.90-2.54 1.53 0.91-2.58 1.60 0.87-2.96

흡연

전혀안피움 131 1.00 1.00 1.00 1.00 1.00

과거에피웠슴 075 1.03 0.54-1.95 1.11 0.59-2.07 1.15 0.62-2.15 1.20 0.65-2.21 1.35 0.69-2.64

현재피움 391 1.42 0.87-2.32 1.49 0.90-2.47 1.49 0.90-2.47 1.49 0.90-2.46 1.62 0.90-2.91

연령과건강행위를보정 : 연령, 커피, 술, 의약품, 신체비만지수, 흡연을보정함 .

연령과건강행위 , 수면의질과양을보정함

연령과건강행위 , 수면의질과양 , 노동시간을보정함 ..

연령과건강행위 , 수면의질과양 , 노동시간, 교대형태, 주야교대유무를보정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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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근무기간에는 수면의 길이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

결과는 다른 여러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구적인 밤교대 노

동자들이 쉬는 날에 더 많이 잠에도 불구하고, 낮교

대 노동자들보다 한 주당 4시간 덜 자는 것으로 나

타났다 (Tepas 와 Carvalhais 1990). Akerstedt

( 1 9 9 7 )는‘밤근무후에 수면시간이 2 ~ 3시간 감소되

는데, 이것은 생체주기(circadian rhythm)가 증가

하는 시기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교대제로

수면과 일의 주기가 정상적인 밤낮의 주기로부터 정

반대로 되었을 경우, 생체주기의 파괴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감소된 수면은

졸음을 야기 하고 (Dement 등 1982), 이렇게 짧은

수면 길이는 기대 여명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Kripke 1979)는 연구결과로 유추해볼 때, 밤교대

근무시의 짧은 수면시간이 밤교대근무 노동자의 불건

강의 주요한 요인이될 수 있음을시사해주고 있다. 

이 연구는 야간근무노동자에서 야간교대근무를 하

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수면시간이 긴 것으로

보아, 주중 야간근무 야간근무동안 부족했던 수면을

주말에 보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야

간교대근무시에 주중에 부족한 잠을 메우기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인 주말에는 주말의 3 8 %를 수면을

취하면서 보내고 있다. 즉, 밤근무교대제는 그날그

날의 노동력 재생산조차 못하게 만들기때문에, 노동

자들은 주말에 자신의 노동력재생산하여 그 다음주

에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모든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에서“근무직후의 심한 졸림”으로 측정된

수면장해와 수면장해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위험요인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야간근무 노동자들이 주간고정노동자들보다 5배 이

상의 수면장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주간근무시기에 비해서 야간근무시기에 4배 이상 수

면장해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졸리

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는 주야맞교대,

야간근무, 장시간의 하루노동시간(특히 1 0시간이상

의 경우), 교대근무사이의 자유시간이 적은 경우 (특

히 1 1시간이하), 한달 야근횟수의 증가 (한달 1 3회

이상), 하루 노동일중 휴식시간의 감소, 월평균 잔업

일수의 증가 등으로 주로 절대적 노동일의 연장과

관련된 노동강도강화요인들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만성적으로 수면의 질과 양이 저하된 상황이 수면장

해의 주된 요인이되고 있음을보여주고 있다. 한편,

Harma 등 ( 2 0 0 2 )도 교대근무사이의 자유시간의 감

소와 심한 졸리움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교대제로 인한 여가시간 및 휴식시간의 부재가 건강

장해의 중요한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근무가 끝난 이후에 느끼는 심한

졸리움상태는 고정주간근무보다는 주야맞교대근무에

서, 하루노동시간이 길수록, 교대근무사이의 자유시

간이 짧을수록, 한달 야근횟수가 많을수록, 수면의

질이 나쁘고 수면양이 적을수록, 노동일중 휴식시간

이 감소하고, 월평균 잔업일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

는 것으로 보아, 주야 맞교대근무는 노동자로 하여

금 밤낮의 주기를 바꾸어서 일을 하게함으로써 발생

되는 생체주기의 파괴현상에 더하여, 한 교대기간이

1 2시간인 데에서 오는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그로 인

한 짧은 휴식시간들이 노동자로 하여금 작업이 끝날

때즈음에 심한졸리움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짧은 휴식시간으로 인한 수면의 질

과 양의 부족상태는 만성적인 불건강상태를 초래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1 2시간 주

야 맞교대근무라는 근본적인 교대형태체계와 한 교

대주기당 1 2시간씩 일을 해야하므로 그만큼 길어진

야간노동시간이 교대근무노동자의 생체주기 파괴 및

근무후 심한졸리움으로 표현되는 불건강상태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

구는 연속 5일~ 6일간 또는 심지어 일요일 까지 특

근을 한다면 연속 7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1주일을

지속적으로 밤근무를 하는 상황은 장시간의 야간노

동과 교대기간사이의 자유시간 및 휴식시간의 감소

를 가져와 불건강을 초래하는 주요요인이 됨을 시사

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노동시간을 보정했을 때, 교대

근무형태(주간고정:주야맞교대)와 심한졸림과의 연

관성이 크게 줄어들고, 교대근무형태를 보정했을 때

에는 노동시간, 수면의 질과 양의 변수들과 심한졸

리움과의 연관성의 강도가 약간 낮아지고 있음을 볼

때, 교대근무형태의 차이, 즉 주간고정과 주야맞교

대의 차이에 의한 노동시간 및 야간노동시간의 변화

와 수면의 질과 양에의 변화를 가져와 심한졸리움과

의 연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야간노동시간을 보정했을 때, 교대근무형태와 심한

손미아·한 자동차공장에서 연속 12시간 주야 2교대 근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및 노동강도와 수면장해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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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움과의 연관성의 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교대근무형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야간근무노동시

간의 증가가 근무끝난이후의 심한 졸리움의 상태에

주요한 요인이 됨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결과에서는 커피복용여부, 술의 양,

의약품의 양, 신체비만지수, 흡연 등의 개인적인 건

강행위변수들은 근무이후의 심한 졸리움에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시간, 노동강도,

교대형태, 수면의 질/양과 근무이후의 심한졸리움과

의 연관성에 혼란변수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요 약

결국 이 연구결과는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에서 교

대근무형태의 차이, 즉 주간고정과 주야맞교대의 차

이에 의한 장시간의 노동시간 및 야간노동시간의 변

화와 수면의 질과 양의 변화를 가져와 근무직후에

심한졸리움을 유발했을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교대제의 해결방법은 장시간의 야간 노동시

간을 가능한 없애는 것이며, 절대적 노동일(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여나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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